
내년 1월 수리과학과 신설 앞둔 GIST,
 ‘수리과학 도전과 기회’ 포럼 성공적 개최

 - 학계 인사 및 광주과학고 학생 등 약 90여 명 참석해… 서울대 박종일 교수(대학
수학회장), KAIST 곽시종 교수(자연과학대학장) 등 초청강연 및 패널토의

- 고등과학원 금종해 석학교수, IBS 노도영 원장 기조강연으로 시작하고 아주대 박
형주 석좌교수 대중강연 대미 장식해… “GIST 수리과학과가 수학 연구 및 교육의 
새 패러다임 제시할 것”

▲ 지난 6일(금) GIST 오룡관에서 ‘한국 수학의 새 지평: GIST의 수리과학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GIST의 수리과학과 설립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GIST 기초교육학부 교수진과 최정옥 기초교육학부장(가운데) / (뒷줄) 초청 
강연자들과 IBS 노도영 원장(왼쪽에서 세 번째), 임기철 총장(가운데)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9월 6일(금) 오룡관에서 ‘한국 수학의 새 지평: GIST의 수리

과학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GIST의 수리과학과 설립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

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설립을 앞두고 있는 GIST 수리과학과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대

한민국 수학의 국제적 위상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번 포럼

에는 수학을 비롯한 과학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날 기조 강연에서 고등과학원 금종해 석학교수는 “수학은 시대가 변화해도 변치 

않는 본질을 지키며, 미래 세대를 위한 든든한 학문적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

하며, 기초과학으로서의 수학이 갖는 근본적 중요성과 함께 수학이 사회와 과학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되짚었다.



기초과학연구원(IBS) 노도영 원장(GIST 물리·광과학과 교수)은 이어진 기조 강연을 

통해 “수리과학은 과학과 기술 혁신의 기반이 된다”며 “기초과학은 모든 응용과 혁

신의 출발점으로서, GIST 수리과학부가 이 역할을 선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기초과학연구원(IBS) 노도영 원장(GIST 물리·광과학과 교수, 前GIST대학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포럼의 초청 강연자로는 ▴제27대 대한수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 수리

과학부 박종일 교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수리과학과 곽시종 교수(자연과학대

학장) ▴조선대학교 수학과 홍성금 교수가 연단에 섰다.

초청 강연에서 박종일 교수는 AI 시대 수학 교육의 중요성과 기초수학 연구의 필요

성을 강조하고, 곽시종 교수와 홍성금 교수는 GIST 수리과학과의 설립과 호남 지역 

학문 발전의 중요성을 다루었다.

이들은 패널 토의에서 예정된 시간을 넘기며 GIST 수리과학과의 설립을 계기로 하

는 대한민국 수학 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열띤 논의를 펼쳤다.



▲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 대한민국 수학의 국제적 위상과 수리과학 분야에서 GIST의 역할에 대해 열띤 
논의를 하고 있다.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 맞으면서도 깊이 있는 저술과 강연으로 널리 알려진 아주대

학교 수학과 박형주 석좌교수(前 총장)는 이날 포럼의 대미를 장식한 대중 강연을 

맡아 「한국 수학의 파노라마」를 주제로 대한민국 수학의 역사적 발전과 글로벌 무

대에서의 성과를 조망했다.

박 교수는 근대 한국 수학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notable names)로서 이

임학·임덕상·권경환 교수를 꼽으면서 개인적 인연을 소개하는 한편 이들을 통해 우

리나라의 수학이 어떻게 세계 무대에 진입했는지 흥미롭게 설명했다.

그는 “수학이 학문적 영역을 넘어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다”고 강조하며, 수학의 대중화와 한국 수학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

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포럼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학계 인사와 광주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을 포함해 

약 9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 중 한 명은 “수학과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시간이었고, 한

국 수학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기철 총장은 축사를 통해 “GIST 수리과학과 설립은 단순한 학문적 성과를 넘어 

실용적 응용과 산업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

여했다.

▲ 임기철 총장이 ‘GIST의 수리과학 도전과 기회’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을 주관한 GIST 기초교육학부 최정옥 학부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수

리과학과 설립을 본격화하여 수학 연구와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한

편 글로벌 수학 연구의 중심지로 도약할 준비를 다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